
중국, 미국시장 점유율 한국 추월!
무역협회 , 미국·일본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의 3.5- 4배로 급성장 계속

한국과 중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격차가 계속 확대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3.5배, 일본시장에서

는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, 2002년 1-9월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260억달러로 시장점유율이 3.04%에 그쳐 895억

달러로 10.48%를 차지한 중국의 약 3.5분의 1에 불과했다.

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3.31%, 2001년 3.08%, 2002년 3.04%로 계속 낮아진 반면 중국은 2000년

8.22%로 처음으로 8%대 점유율에 진입한 뒤 2001년 8.96%, 2002년 10.48%로 꾸준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

다

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0년 2.48대1에서 2001년 2.90대1, 2002년 3.45대1로 벌어졌

다.

특히, 중국은 2002년 19.1%의 기록적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일본을 제치고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회원

국인 캐나다, 멕시코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로 올라섰다.

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출액이 2002년 1-9월 111억달러로 4.52% 점유해 443억달러로 18.0%를 점유한 중

국의 약 4분의 1에 머물렀다.

일본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2000년 5.39%, 2001년 4.92%, 2002년 4.52%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, 중국은 2000

년 14.51%, 2001년 16.57%, 2002년 18.0%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20%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.

중국과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 격차도 빠른 속도로 확대돼 2000년 2.69대1, 2001년 3.36대1, 2002년 3.98대1

까지 벌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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